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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중 우리 經濟는 전년보다 成長率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物價가 目標範圍內에서 안

정되고 經常收支도 흑자를 지속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國內總生産(GDP)은 저금리 및 특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어 소비 등 내수가 상반기중 호

조를 보인 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이 전년의

3.1%에서 6.3%로 높아졌다. 物價는 높은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 하락, 공공요금

인하 등에 힘입어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根源인플레이션율이 각각 2.7%와 3.0%로

낮아지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11월 이후에는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소

비자물가의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經常收支는 상품수지의 개선으로 흑자를 유지하였

으나 그 규모는 서비스收支 적자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전년의 82억달러에서 61억달러로 줄

어들었다.

金融市場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으로 자금수요

는 크지 않아 長期市場金利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株價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기

전망의 불투명,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크게 떨어졌다. 한편 원貨의 對

美달러환율은 미달러화가 엔貨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말보다 상당

폭 절상되었다.

연중 韓國銀行은 물가안정을 뒷받침하면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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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시장에서는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 기업의 분식회계 및 신용카드회사의 경영

악화 문제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의 전개양상에 따라 금리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들이 급변동을 보일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향후 經濟政策은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운용하고 경제주체의 불안심리 완화,

물가안정, 경상수지 악화 방지 등을 위한 미시적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여성 및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각종 규제 완화, 신기술 개발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 각 부문의 지

속적인 구조조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의 구축 등에도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경제동향

세계경제 회복세 점차 약화

世界經濟는 2002년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금융시장

의 불안 및 지정학적 위험 증대 등으로 회복세가 점차 약화되었다. 美國經濟는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전년의 0.3%에서 2.4%로 높아졌으나 분기별로는 큰 기

복을 나타내었다. 특히 2·4분기에는 일부 대기업의 회계부정 파문 확산으로, 4·4분기에

는 지정학적 위험 고조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유로

地域 經濟는 독일경제의 부진 심화 등으로 성장률이 전년보다 더욱 낮아졌으며 日本經濟도

내수 위축으로 성장이 저조하였다. 新興市場國중 아시아지역 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

세가 높아졌으나 중남미지역 경제는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금융불안의 확산, 베네수엘라의

정정불안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美國 金利는 경기회복세의 불안정,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조치, 이라크

전쟁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장단기금리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미국 주가도 기업회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연중 큰

을 유연하게 운용하였다.

연초 이래 경기회복세가 빨라지는 가운데 저금리를 배경으로 한 가계대출의 큰 폭 증가

및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경제안정기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5월 7일 콜

금리 목표를 4.0%에서 4.25%로 0.25% 포인트 인상하였다. 그 후에도 국내경기의 상승세

가 이어지고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콜금리 목표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였으

나 세계경제 회복세가 약화되고 이라크 전쟁 가능성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증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콜금리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家計貸出의 급증

에 대응하여 總額貸出限度를 2조원 감축하는 한편 가계대출 억제와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을 변경하였다. 

아울러 韓國銀行은 支給決濟制度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도 꾸준한 노력을 기

울였다. 금융기관간 거액자금이체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韓國銀行金融決濟網

(BOK-Wire)의 결제방식을 개선하였으며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은행간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은행공동망을 이용하여 기

업간 전자상거래(B2B)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세공과금「전자 고지 및 납부시스

템」의 이용대상 및 징수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일반의 결제편익을 제고하였다. 또한 金融監

督院과의 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하여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금융기관

의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였다. 

한편 政府는 4월 16일 3단계「外換市場 中長期 發展方向」을 수립하고 그 1단계 조치로 7

월부터 기업 및 개인의 외환거래절차와 관련한 각종 잔존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외환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

링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노력하였다.

2003년중 우리 經濟는 이라크 전쟁, 북한핵 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의 정도 및 지속기간에

따라 그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이나 이러한 위험이 조기에 해소될 경우 성장과 안정이 위협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기가 상반기에는 둔화되겠으나 하반기경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물가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수출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부담 증대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악화될 전망

이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세계경기의 위축, 국제유가 급등, 국내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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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내역을 수요부문별로 보면 消費는 증가율이 전년의 4.2%에서 6.2%로 높아졌다.

民間消費는 실질임금 증가, 저금리 지속, 전년중 특별소비세 인하의 영향 및 부동산가격의

큰 폭 상승 등으로 6.8% 늘었으며 정부소비는 2.9% 증가하였다. 

固定投資는 건설투자의 신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설비투자가 다소 회복된 데 힘입어 소폭

증가로 돌아섰다. 建設投資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연초 호조를

보였던 건물건설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영향 등으로 2·4분기 이후 둔화됨에 따라 전년

보다 낮은 3.3% 증가하였다. 設備投資는 기계류 운수장비 등 대다수 품목에 대한 투자가 늘

었으나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유휴설비의 상존 등으로 전년의 9.6% 감소에서

6.8% 증가하여 회복속도는 완만하였다.

상품과 서비스를 합한 總輸出(실질)은 중국에 대한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율이 14.9%

로 크게 높아졌으며 總輸入(실질)은 국내경기 회복으로 16.4% 늘어났다.

수출 신장세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최종수요 증가에 대한 수출의 기여율이 전년의 15.2%

에서 60.8%로 높아진 반면 내수의 기여율은 84.8%에서 39.2%로 낮아졌다. 

한편 交易條件 변화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반영한 실질 國民總所得(GNI)은 반도체 등

수출상품가격의 하락으로 국내총생산보다 낮은 4.9% 증가하였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0,013달러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만달러를 넘어섰다. 

국민소득(명목 NI)의 분배측면을 보면 피용자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경기회복, 금융비

용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의 영업잉여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전년

의 62.0%에서 60.9%로 낮아졌다.

총저축률은 소비증가로 전년의 30.2%에서 29.2%로 하락하였으며 국내총투자율도 건설

투자의 증가세 둔화로 27.0%에서 26.1%로 낮아졌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활력 회복

연중 生産活動을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의 신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製造業은 6.3% 성장하였는데 업종별로는 선박 섬유 신발 등이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음향

통신 등 情報通信關聯 業種과 자동차는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었다. 

서비스業도 8.8% 증가하여 전년중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업종별로는 金融·保險業이 수

폭으로 떨어졌다. 美달러貨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지정학적 위험 고조 등으로 엔貨

및 유로貨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유로貨에 대해서는 연초 유로당

0.90달러 내외에서 연말에는 1.05달러로 절하되었다. 

國際油價는 산유국의 감산,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10월중 이라크가

무기사찰을 수용하면서 일시 반락하였다. 그러나 12월 들어 이라크 전쟁 우려 및 베네수엘

라 국영석유회사의 파업사태로 다시 상승하여 하순부터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

를 상회하였다. 其他 原資材價格은 穀物이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非鐵金屬도 공급물량 축소로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다.

국내경기 회복

國內經濟는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2·4분기 이후 수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國內總生産(GDP) 성장률이 전년의 3.1%에서 6.3%로 크게 높아졌다. 

분기별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1·4분기중 6.2%, 2·4분기중 6.6%로 높

아졌다가 3·4분기에는 수해 및 태풍피해 등으로 5.8%로 낮아졌다. 4·4분기 들어서는 수

출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6.8%로 다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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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就業者는 2.8% 늘어나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業의

취업자가 꾸준한 신장세를 보였으며 建設業도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製造業 취업자는 업황 호전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였는데 이는 성장을 주도한 정보통신업종

의 고용유발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설비자동화 등 기업의 인건비 절감노력이 지속된 데 기

인하였다. 

賃金(상용근로자 기준)은 정액 및 특별급여를 중심으로 연중 11.2%의 높은 오름세를 나타

내었다. 이에 따라 製造業 單位勞動費用은 기업들의 합리화투자 증대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물가오름세 둔화

消費者物價는 임금상승세 확대,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

데 원화환율이 하락하고 공공요금이 인하된 데 힘입어 연평균 상승률이 전년의 4.1%에서

2.7%로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움직임을 기간별로 보면 10월까지는 공공요금 인하, 석유류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2%대에 머물렀으나 11월 이후에는 농산물가격 오름세, 국제유가 급

등, 일부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등으로 3%대 중반으로 크게 높아졌다.

수료 수입 증가로 신장세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도 방송 영화 학원 등

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었다. 都小賣業과 運輸·倉庫業은 경기회복에 따른 상품거래 증가로

성장률이 높아졌다. 通信業은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그 동안의 급신장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

로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建設業은 民間建設이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도로 항만 등 政府建設이 부진하여 성장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電氣·가스·水道業은 경기상승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성장

률이 크게 높아졌으나 농림어업은 재배업과 해면어업의 생산이 각각 태풍과 조업수역 축소

등으로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여 부진하였다. 

한편 국내총생산(명목)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의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전년의 43.4%에

서 44.6%로 높아진 반면 제조업은 30.5%에서 29.2%로 낮아졌으며 건설업은 8.5%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실업률 하락 지속, 임금오름세 확대

雇傭事情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회복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로 연평균

失業率이 전년의 3.8%에서 3.1%로 낮아지는 등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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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 2> 실업률 및 임금상승률1)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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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서 소폭 흑자로 돌아섰으나 이전수지는 적자가 확대되었다. 

資本收支는 외국인 直接投資 및 株式投資資金 유입이 감소하였으나 금융기관 해외차입,

무역신용 도입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의 33억달러 流出超에서 15억달러 流入超로

전환되었다.

外換保有額은 연말 현재 1천 214억달러로 전년말보다 186억달러 늘어났다. 總外債는 1천

310억달러로 전년말에 비해 122억달러 증가하였으나 원화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명목

GDP에 대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27.5%를 나타내었다.

금리·주가·환율 모두 하락

金融市場에서는 4월 이후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원화는

미달러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연초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 長期市場金利는 경기호전, 주가 상승 등

의 영향으로 3월 들어 일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4월 중순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연말에는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5.1%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장기시장금리의 하락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재정수지 흑자 등으로 회사채 및 국고채 발

행물량이 감소하고 물가도 안정된 데 기인하였다.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 및 기업어음

품목별로는 農畜水産物價格이 호우·태풍 등의 영향으로 전년에 이어 크게 상승하였으나

工業製品價格은 원화환율 하락 등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서비스價格도 집세 및 개인서

비스요금의 상승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하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상승률이 낮아

졌다.

消費者物價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根源인플레이션도 연평균 상승률

이 전년의 3.6%에서 3.0%로 낮아졌다. 기간별로는 상승률의 기복이 컸던 소비자물가와는

달리 연중 3% 수준에서 매우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不動産價格은 저금리 기조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경쟁으로 주택구입자금 차입이 용이해진 가운데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라 주택가격의 상

승기대가 확산됨으로써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9월까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억제 노력과 함께 양도소득세 강화, 아

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10월부터는 안

정세를 나타내었다.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經常收支는 상품수지의 개선으로 1998년 이래의 흑자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흑자규

모는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년의 82억달러에서 61억달러

로 줄어들었다.

輸出(통관기준)은 1천 625억달러로 전년의 12.7% 감소에서 8.0% 증가로 돌아섰다. 1·4

분기까지는 전년의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2·4분기 이후 대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선진

국에 대한 수출도 다소 회복되면서 빠르게 호전되었다. 품목별로는 섬유류 철강 등이 부진

하였으나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승용차 등 주종품목은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輸入(통관기

준)은 7.8% 늘어나 1천 521억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소비재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다

수출호조, 설비투자 회복 움직임 등으로 자본재 수입도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된 데 기인하

였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는 전년의 135억달러보다 다소 늘어난 142억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경비와 사업서비스료 지급 증가로 적자폭이 전년의 38억달

러에서 75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한편 소득수지는 대외이자지급의 축소로 전년까지의 적

제1장총 설연차보고서

8 9

<그림 Ⅰ- 4> 수출입 및 경상수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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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이래 1,320원 내외에서 안정세를 나타내었던 원貨의 對美달러換率은 4월 중순 이후

美달러貨가 엔貨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하여 약세를 보임에 따라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7월

22일에는 연중 최저수준인 1,165.6원으로 떨어졌다. 그 후 원貨換率은 엔貨의 약세 전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 등으로 10월 15일 1,263.5원까지 반등하였으나 이라크 전쟁

위험 고조 등으로 다시 급락하여 연말에는 美달러貨에 대해 전년말보다 10.7% 절상된

1,186.2원을 기록하였다.

은행 수신 및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연중 金融機關 受信動向을 보면 장단기 금리차 축소,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

로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민간의 자금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는

단기상품을 중심으로 수신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은행신탁계정 상호저축은행 등 여타 제2

금융권 수신은 감소세로 돌아서거나 신장세가 둔화되었다.

신탁계정을 포함한 銀行貸出은 대기업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았으나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이 강화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家計貸出은 저금리

지속 및 주택가격 상승기대에 따른 가계 차입수요의 큰 폭 증가로 급속한 신장세를 보여 연

말 현재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말의 44.2%에서 48.1%로 높아졌다. 다만 11월

이후에는 그 동안 취해진 가계대출 억제 및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영향 등으로 가계대출

(CP) 유통수익률 등 短期市場金利는 콜금리 목표가 5월 이후 4.25%에서 유지됨에 따라 비

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따라 長短期金利差(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 91일

물 CD 유통수익률)는 전년말 1.1% 포인트에서 연말에는 0.2% 포인트로 크게 축소되었다.

회사채 信用等級別 金利差도 경기상승에 따른 기업신용위험 감소 등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한편 은행 與信金利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았던 데다 은행들이 우량거래처에 대한

대출확대 경쟁을 벌임에 따라 완만하게 하락하였으나 受信金利는 원화유동성 비율을 높이

기 위한 장기수신 유치 노력 등으로 전년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株價는 전년 10월 이래의 상승세가 연초에도 이어졌으나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세 지

속에 대한 우려 및 주가급락의 영향으로 4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10월 10일

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저수준인 584.0을 기록하였다. 그 후 미국 주가의 반등, 외국

인투자자의 순매수 전환 등으로 주가가 일시 상승하였으나 지정학적 위험 증대, 국내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12월 들어 다시 하락하였다. 연말 현재 종합주가지수 및 코스닥지수는 전

년말보다 크게 하락한 627.6과 44.4를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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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5> 주요 시장금리 및 주가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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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안정기조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5월 7일 콜금리 목표를 4.25%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후에도 경기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가계대출이 계속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콜

금리 목표의 추가적인 인상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세가 불안한 가운데 미국기

업의 회계부정사건, 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으로 경제주체의 불안심리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더욱 하락한 데다 4·4분기 들어서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된 데 이어 가계대출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된 점을 고려하여 콜금리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계대출 억제 및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신용정책 운용

연중 韓國銀行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하여 總

額貸出限度를 축소하였다.

즉 5월 7일 콜금리 목표 인상 이후 다소 둔화되었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3·4분기 들어 주

택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확대된 데 대응하여 전년 9월 미국 테러사건 직후 11조 6천억원으

로 증액하였던 총액대출한도를 10월부터 2조원 감축하여 종전 수준인 9조 6천억원으로 환

원하였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억제와 中小企業貸出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

로 總額貸出限度 배정방식을 변경하였다. 은행별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차감항목인 가계대

출의 반영비중을 4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등 배정기준을 바꾸어 가계대출을 과다하

게 취급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이 적게 배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中小企

業貸出 義務比率을 준수하지 못한 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차감액을 미달금액의 50%에

서 75%로 조정하였다. 특히 10월에는 총액대출한도를 감축하면서도 한국은행 地域本部別

限度는 증액하여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어음위주의 商去來代金 決濟慣行을 현금위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

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실적에 따라 배정하는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하는 한편 은행별 총액한

도대출자금 배정시 상업어음 할인실적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였다.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었다. 

기업자금사정은 기업의 수익성 개선, 설비투자 본격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수요가 크지 않

았던 반면 저금리를 배경으로 유동성은 풍부하여 전반적으로 원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회

사채는 발행금리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순상환을 나타내었으며 유상증자 규모도 크게 축소

되었다.

통화지표 동향을 보면 總流動性(M3)은 가계대출의 대폭적인 증가 등으로 연평잔 증가율

이 전년(9.6%)보다 높은 12.9%를 기록하여 연초에 설정한 감시범위(8~12%)의 상한을 약

간 웃돌았으며 廣義通貨(M2) 증가율도 전년의 6.9%에서 11.5%로 높아졌다. 狹義通貨(M1)

는 단기금융시장펀드(MMF) 등 단기성 수신의 급증 등으로 연평잔 증가율이 전년수준

(18.0%)을 크게 상회하는 22.5%에 이르렀다. 

연중의주요정책

금리정책의 유연한 운용

연중 韓國銀行은 물가안정을 뒷받침하면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신용정책

을 유연하게 운용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02년중 物價安定目標를 전년과 같이 연평균 根

源인플레이션 기준 3.0±1%로 설정하였으며 中期物價安定目標도 2.5%를 유지하였다. 다

만 總流動性(M3) 증가율의 감시범위는 경기 회복세 지속 및 해외부문 통화 증가 등을 예상

하여 연평잔 기준으로 전년의 6~10%에서 8~12%로 확대하였다.

韓國銀行은 성장 물가 등 실물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콜금리 목표를

한 차례 0.25% 포인트 인상하였다. 경기는 연초 소비 및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빠르

게 회복된 데 이어 2·4분기부터는 수출도 크게 호전되어 회복세가 한층 더 뚜렷해졌다. 이

러한 가운데 저금리를 배경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부동산가격도 급등세

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금융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 및 경상수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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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지속

政府는 2002년에도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

환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에 매각되었으며 경영이 부실한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매각·

합병·인허가취소의 방법으로 정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은 예금 대지급, 금

융기관의 자본 확충, 부실채권 매입 등을 위해 약 3조 7천억원의 公的資金을 사용하였다.

政府는 건전한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은행

법」및「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동일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확대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金融消費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대부업자의 대출이

자율 및 여신금융기관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정하였으며「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 및 모집절차 등을 강화하였다. 한편 정부는 公的資金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預金者保護法」을 개정하여 부보금융기관이 신설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특별기

여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公的資金償還基金法」을 제정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신설하고 동 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상환자금을 지원함

으로써 공적자금 손실액중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2003년 정책과제 및 통화신용정책방향

2003년중 우리 經濟는 이라크 전쟁, 북한핵 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의 전개양상에 따라 그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이나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이 조기에 해소될 경우 성장 물가 경상수

지 등 거시경제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는 전년 4·4분기 이후 지정학적 위험 증대 및 가계대출 억제조치 등에 따른 경제주

체들의 심리위축 영향으로 당분간 둔화되겠으나 하반기경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

으로 보이며 물가도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다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안

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수출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인한

수입 급증,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다만 지정학적 위험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세계경기의 위축, 국제유가 급등, 국내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노력 강화

연중 韓國銀行은 支給決濟制度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화신용정책의 효율

적 수행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현장정보 수집과 경영실태 점검 노력을 강화하였다.

먼저 韓國銀行金融決濟網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간 자금이체가 마감시간대 집중

으로 신청 즉시 결제되지 못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결제대기금액 상쇄시스템을 도입하

였다. 아울러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통한 證券·代金 동시결제 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은행간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결제이

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이 밖에도 기업간 電子商去來에 따른 대금결제를 은행공동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세공과금의 청구·납부를 위한「전자 告知 및 納付시스템」의 이용대상 및 징수기관

을 확대하는 등 일반의 결제편익을 제고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13개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9

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였다. 2002년 6월에는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의 共同檢査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양 기관간 금융기관 검사에 관

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에 따라 10월 이후 공동검사가 재개되었다.

이와 함께 韓國銀行은 분기별로 금융기관 대출행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통화신용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은행경영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개별은행의 현재 및 미래 경영건전성을 평

가·분석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였다.

외환제도 선진화 및 외환시장 안정 도모

政府는 4월 16일「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제1, 2차 외환자유화조치시 외

환시장 불안 방지를 위해 남겨두었던 규제를 3단계에 걸쳐 2011년까지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 1단계 조치로 7월 1일에 개인의 고액 대외지급 관련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환거래

절차상의 잔존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아울러 외환시장 확충을 위해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의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 우량 증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을 허용하였다. 

한편 정부와 韓國銀行은 외환전산망 및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외환거래 동향을 면밀

히 모니터링하고 전년 11월말에 출범한 金融情報分析院을 통하여 불법자금거래에 대한 감

시 활동을 본격화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1장총 설연차보고서

14 15



아 지난 1991년부터 추진해 온「4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서 요구불예금 금

리를 자유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일반의 신뢰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검사 기능을 활성화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이 밖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운

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데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그 동안 급증하였던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 기업의 분식회계 및

신용카드회사의 경영악화 문제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의 전

개양상에 따라 금리·주가·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들이 급변동을 보일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經濟政策은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동향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거시경제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운용하는 한편 경제주체의 불안심리 완화, 물가안정, 경상수지 악화 방지 등

을 위한 미시적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여성 및 고

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제고, 신기술 개발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 각 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투명하고 공정

한 경제시스템의 구축 등에도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韓國銀行은 물가전망, 국내외 경제상황,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3년중 物價安定目標를 근원인플레이션 기준 3.0±1%로 설

정함과 아울러 2004년 이후 연평균 근원인플레이션율이 2.5~3.5% 범위내에서 유지되도

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中期 物價安定目標를 2.5%에서 2.5~3.5%로 변경한 것은 우리 경제의 중기적인 물가상

승률 추세치가 2.5%를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 점, 물가여건의 不確實性이 높은 점 등

을 감안한 것이다.

연중 通貨政策은 중기적 시계에서 국내외 여건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성장과 안정의 균

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金利重視 通貨政策 운영체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2003년부터는 M3 감시범위를

설정·공표하지 않되 정책운용의 정보변수로서 M3 등 각종 양적 지표의 움직임은 계속 중

시할 것이다. 또한 소비증가세 둔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

기 위해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韓國銀行은 최근의 달라진 금융환경에 맞추어 總額限度貸出의 지원체제를 효율적

으로 조정하고 再割引制度의 금리공시기능과 유동성 조절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 장단기 수신구조의 균형을 유도하고 전자화폐 이용의 확산에

대비하여 지준제도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여건 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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